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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음식과 관련한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연관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중 평범한 일상에서 음식의 소비에 관한 세밀한 재현을 통해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나 혼자 산다>(MBC)와 <전지적 참견 시점>(MBC) 두 관찰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선정해 분석하였다. 두 문화 생산물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로와 소진을 상시적으로 경험하는 대중들에게 음식을 통한 힐링과 휴식이라는 유토피아적 감정을 매개하고 있었다. 동시에 음식과 관련된 문화 실천은 또 다른 형태의 노동과 경쟁, 혹은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불안이라는 양가적 감정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었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데이비드 하비의 공간과 관련한 관점을 활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자막, 촬영구도, 효과음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면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맛집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실천과 이들이 해당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초록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Korean reality TV programs related to food, in which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ntents are produced globally. For this, two observational reality programs were selected. Those are <I Live Alone> (MBC) and <Omniscient Interfering Point> (MBC), that were popular among the public through the reproduction of food consumption in everyday life. The two cultural products are reproduced utopian feelings of healing and rest for the public, who routinely experience fatigue and exhaustion in a post-capitalist society. However, cultural practices related to food were constantly reproducing other forms of labor, competition, and also anxiety due to the constant comparison with others. For this, we utilized Raymond Williams’ ‘structure of feelings’ and David Harvey’s perspective, which critically discussed the social space of post-capitalism. In particular, textu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some elements such as dialogue and behavior of characters, subtitles, filming composition, and sound effects. In addition, we tried to interpret the various forms of practice by people and the meaning they give to the space. Therefore,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combining the daily life and emotional structure of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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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밥은 먹고 다니니’, 혹은 ‘언제 밥 한번 먹자’란 인사는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 삶을 영위하거나 유학이나 업무 등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라면 경험해 보았을 음식과 관련한 관용적 표현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음식은 관계를 맺고 확인하는 매개체였으며 그만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지닌 음식은 오늘날 미디어에서 다채로운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다큐멘터리, 드라마, 예능, 영화, 만화, 신문, 도서와 같은 미디어에서 전통음식뿐 아니라 퓨전 음식 등 일상, 건강 및 여가와 관련한 음식들을 소개하는 콘텐츠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음식과 관련한 콘텐츠의 인기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1993년 설립된 미국 방송의 푸드 네트워크(The Food Network)는 2012년 기준으로 백만여 명에 가까운 심야 시청자를 보유함으로써 케이블 네트워크 중 10위권 이내의 순위를 기록했다(나은경, 2015, 188쪽). 또한, 일본 만화 <고독한 미식가>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10개의 시즌이 방영되고 있다는 점은 세계적으로 음식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대중문화 전반에서 유력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아울러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의 발달은 영상산업뿐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 나아가 이를 소비하는 방법 또한 변화시켰다. 예컨대 기술적, 문화적 차원에서 전통적 방송 시장의 질서와 관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중의 평범한 일상과 삶(everyday life)에 천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오늘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중의 반응과 공감을 매개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텍스트 혹은 콘텐츠를 통한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주요 제재이자, 구성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과거 가족과 공동체를 강조하던 정서와 달리, 최근에는 급증하는 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의 개별적 삶이나 일상 문화를 조명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공감과 반향, 나아가 오락성과 사회성이 균형을 이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MBC의 <나 혼자 산다>와 <전지적 참견 시점>은 먹고, 마시고, 놀고, 쉬는 것에 관한 일상적인 클리셰를 주요 소재로 차용함과 동시에, 이를 전달하는 방식, 예컨대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키치적인 자막 등 또한 이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무엇보다 두 프로그램은 등장인물들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의 해방, 용인가능한 수준의 일탈, 혹은 포스트모던(postmodern)적 사유와 실험, 행위들을 재현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기존의 가치와 규범, 기성세대의 행복에 대한 관점과 일상성을 거부하고, 또 이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복하거나 전유하려 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를 진솔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음식 관련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전 지구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 맛집 탐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며 관련된 음식 콘텐츠가 활발하게 제작 및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연관된 두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자 한다.1) 이를 통해, 오늘날 음식이 갖는 경제적, 문화적 의미를 질의하고, 이른바 ‘풍요의 시대’라 명명되는 현대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대중들이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소비하고 ‘맛집’이라는 공간을 향유하는 원인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중, 특히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실천의 형태를 살펴보고, 그들이 해당 공간에 부여하는 사적ㆍ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서 구조를 탐문할 수 있으며 연관된 물질문화를 통해 오늘날의 소비사회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음식 문화와 사회의 관계성
        한국에서의 음식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흐름은 단순히 음식 및 이와 관련한 정보 전달을 넘어 먹방, 쿡방, 그리고 최근에는 맛집 탐방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텔레비전 음식 프로그램은 1981년 MBC의 <오늘의 요리>를 기점으로 음식 전문 케이블 채널 올리브TV <오늘 뭐 먹지?>, 나아가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와 같은 쿡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등장하였다. 즉, 과거 아침 혹은 낮 시간대 교양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던 음식 프로그램은 오늘날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주요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다(김수철, 2015, 90쪽). 특히, 2010년을 기준으로 각종 매체는 앞다투어 맛집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실제로, 당시 KBS, MBC, SBS 등 공중파 채널들을 포함해 EBS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만 해도 한 주에 무려 20편이 넘는 프로그램에서 음식 혹은 음식점을 직간접적으로 소개하였다(박형신, 2011, 284쪽).

        또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들의 등장은 기존의 정보와 오락만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생산물을 소비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양상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를테면, 유튜브에서 먹방에 대한 관심도는 2012년 11월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다 2017년 7월 이후 급증하였다. 다만, 2018년 3월에서 2018년 6월까지 관심도의 수치가 소폭 하락했으나, 2018년 9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도를 기록하였다.2)	이후, 개인의 일상을 접목한 브이로그, 자신이 먹었던 음식 사진과 함께 해당 음식에 대한 평가와 감상 등을 기록한 블로그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타인과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콘텐츠는 먹방에서 쿡방으로 이어지는, 즉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요리하는’ 행위로 변화했을 뿐, 음식이라는 소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담은 내용, 이의 변형된 표현 양식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포맷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음식을 활용하는 방식은 먹방과 쿡방에 이어 최근 맛집을 소재로 한 콘텐츠나 장르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에 방영되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로 <줄 서는 식당>(tvN, 2022-2023), <노포의 영업비밀>(tvN, 2021-2022), <미식클럽>(Mbn, 2018), <빵카로드>(SBS FiL, 2023),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tvN, 2018-2019) 등이 있다. 또한, 오래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방영 중인 프로그램들로 <한국인의 밥상>(KBS1, 2011-현재), <백반기행>(TV조선, 2019-현재)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플랫폼에서 맛집 탐방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네 한 바퀴>(KBS1, 2018-현재) 등 지역과 사람, 음식과 맛집 탐방을 혼합한 형식의 프로그램들도 등장하고 있다.3) 현재까지도 음식에 관한 콘텐츠의 범람, 나아가 시간이 흐를수록 음식을 소재로 한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한 문화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박형신, 2011; 김수철, 2015; 나은경, 2015; 류웅재, 2015a; 노의현, 2016; 홍석경, 박소정, 2016; 문영은, 심지수, 박동수, 2017; 홍경수, 김수철, 2018).

        먹방과 쿡방에 대해 축적된 그간의 논의들을 요약하자면, 우선 한국 사회에서의 ‘먹기’의 목적이 쾌락 추구로 변화했으며, 쾌락으로서의 ‘먹기’는 특정 음식의 사회문화적 역할이나 상징성보다는 음식의 맛과 먹는 행위 자체를 추구(박형신, 2011, 309쪽)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수철(2015)은 2010년대 이후, 음식 프로그램은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소재이며, 쿡방에서의 음식과 요리에 대한 재현이 후기 자본주의, 탈식민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혼합된 방식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김수철, 2015, 116-117쪽). 또한, 나은경(2015)은 미디어에 재현된 음식은 생각을 틀짓고 매개하는 것이라 언급한다. 따라서 미디어에서의 음식은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과정으로서 감각적인 쾌락 구현의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현상이며 동시에,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도 밀접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나은경, 2015, 208쪽).

        이외에도 류웅재(2015a)는 먹방과 쿡방은 신자유주의의 세련된 자기 통치적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 구조의 다기한 모순과 억압, 이데올로기 등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한다 진단하였다(류웅재, 2015a, 172쪽). 노의현(2016) 역시 쿡방의 열풍은 비-노동 시간까지 착취당하고 있는 현대의 대중들이 현대사회의 노동 조건에 종속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이자, 동시에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욕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존재임을 주장한다(노의현, 2016, 375쪽). 홍석경과 박소정(2016)은 인터넷 먹방을 한국의 특수한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발달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자 음식문화를 매개하는 독특한 미디어문화의 한 양상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어떠한 헤게모니적 과정을 거치는지 고찰하였다. 홍경수와 김수철(2018)은 한국 음식문화 정경의 변화를 음식과 미디어의 만남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초국적 맥락에서 음식의 문화혼종성, 상호문화 교류적 변화를 매개하는 미디어로서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먹방과 쿡방 그리고 맛집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음식 프로그램의 진화는 텔레비전 방송을 넘어 대다수 미디어 매체에서 경쟁적이고 독보적인 콘텐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미국의 허프포스트(Huffpost)는 한국의 먹방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의 먹방은 혼자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하였다(Huffpost, 2013. 12. 18). 이러한 욕망은 일인 가구의 증가와 연계되는 지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시청하면서 함께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동시에 바쁜 현대사회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체들이 먹방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역시 각각 한국의 먹방과 쿡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Kwaak, J. S., 2014. 3. 9; The Economist, 2015. 6. 27).

        물론 같은 주제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이 차용한 이론과 방법론은 동일하지 않고 주장과 진단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논의들이 관통하고 있는 지점은 오늘날 사회로부터 대중이 충족하지 못하거나 크게 결핍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기인하는 극심한 경쟁과 삶의 불안정성, 과중한 노동과 경쟁에서 오는 피로와 소진, 무한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분노,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해야 하는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고독과 무력감이라 할 수 있다. 즉, 계층과 세대, 지역에 따라, 혹은 각 층위 내에서 상호 배제하고 대립하는 첨예화한 갈등의 상시적 경험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퇴행과 나르시시즘, 그리고 분노로 표출된 일종의 허기 사회의 징후이며, 관계적 결핍의 결과이다(주창윤, 2013, 14-15쪽).

        오늘날 이와 관련한 미디어 텍스트와 사회적 담론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지만 그 징후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부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에서 제로섬 게임, 싱글 사회, 피로사회, 노동의 종말 등의 개념과 언표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상과 암울한 미래를 암시한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사회문화적 논의들은 일정 부분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정서를 반영하며, 나아가 일정한 사회적 상상, 가령, 현실에 저항하거나 이를 전복하고자 하는 갈망과 문화적 형식을 함축한다. 즉, 사회의 다층적 욕망과 권력관계의 정형화된 결과물로서의 문화적 형태들은 공유된 대중의 경험과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이 연구는 음식이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일상의 행복, 이를 통해 위로와 힐링을 전달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유력한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소비하는 대중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소비하는 대중의 실천 및 그 의미, 이에서 파생한 사회문화적 현상들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낭만적 유토피아의 소비와 허기사회 속 일상으로부터의 탈주
        과거 한국 사회에서의 음식에 대한 열망은 전쟁, 수탈, 경제적 궁핍, 기근 등 다양한 외부적 도전 요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신산한 역사적 흐름에서 음식이라는 요소와 이를 먹는 행위는 한국인의 삶에 있어 단순한 의식주를 넘어 일종의 생명정치(生命政治)적 성격을 지닌다. 즉, 음식은 인간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으로 개인의 신분과 안정성, 좋은 삶의 척도를 가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흐름에서 일용할 양식이 부족했던 시절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라는 물음은 음식이 풍요롭지 못했던 과거에 시대적으로 주요한 질문이었으며, 동시에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곧 음식이자, 이를 먹는 이의 신분을 결정하였다(박형신, 2011, 289쪽).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의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그것인데, 이는 과거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제한된 음식과 이를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해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문맥에서 국가 간, 지역 간 경계가 모호해진 ‘시공간의 압축’을 야기했고, 이는 전 지구적 네트워크 및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가속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음식에 대한 대중의 창의적 수용과 변용, 접합은 음식 및 이와 관련된 실천과 행위, 나아가 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맥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중의 삶에서 다양한 음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선별해야 하는 행위가 일상화되었다. 이처럼 오늘날 개인들은 다채롭고 대안적인 메뉴들 사이에서 고민을 통해 개인화한 식생활을 스스로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 직업적 위치, 혹은 기분이나 식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비어즈워스와 테레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가리켜 ‘메뉴의 다원주의(menu pluralism)’라 지칭한다(Beardsworth & Teresa, 1997/2010, 121쪽). 이러한 흐름은 이른바 미식가(美食家)와 식도락가(食道樂家)를 등장시켰고, 나아가 여러 분야의 산업, 가령, 관광, 여행, 환경, 여가, 취미 등과 결합해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창출하였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음식의 다양화라는 문화적 요소에 더해 자동차 보급이 일반화된 이른바 ‘마이카 시대’의 도래로 이전에 이상하게 여겨지던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된 변화도 들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전 국토에 가든형 음식점이 우후죽순으로 생성된(강준만, 2009, 26쪽) 현상은 이러한 변화를 방증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무엇을 먹었는가’에서 ‘어디에서 먹었는가’라는 장소와 관련한 관심으로 변화했다. 즉, 언제, 어디서나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의 맛과 질은 천차만별이기에, 최상의 맛을 경험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은 ‘맛집’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정경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맛집 열풍은 음식의 ‘맛’이 다른 선택의 기준을 무력화하는 일련의 강력한 기준이 됨으로써 발생한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다(박형신, 2011, 289쪽).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생성된 맛집 열풍은 ‘맛’이라는 요소 이외에 이를 소비하는 대중의 선호와 가치, 혹은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오늘날의 ‘맛집 탐방자’는 과거 단골손님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인 존재이다. 단골손님이 동일한 가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손님을 의미한다면, 맛집 탐방자는 일회적인 방문객의 의미에 더 가깝다. 단골손님의 의미에는 익숙함과 푸근함, 나아가 주인과 손님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유대감 등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반면, 맛집 탐방자는 새로운 맛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음식 촬영은 물론 음식점에 대한 후기까지 작성하는 일종의 탐험가나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었던 일련의 현상들을 살펴보면,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투기를 비롯해 자기계발, 힐링, 영어, 유학 등 다양한 열풍들이 존재해왔다. 여기서 열풍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일시적ㆍ단기적으로 뜨겁지만, 빨리 가라앉거나 대중의 관심 영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열풍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열풍은 특정 시대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인간의 집합적인 대응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구조적 상황의 변화, 제약의 요소들, 그리고 대중의 감정적 쏠림의 강도가 진행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그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구난희 외, 2012, 5-6쪽). 이처럼 열풍은 비문화적인 것들이 문화 속에서 부호화되고, 육체와 인지, 문화가 수렴해 융합되는 경계에 위치하기에, 경제 및 정치 영역과 연계된다(Illouz, 1997/2014, 20쪽).

        이러한 일련의 열풍들은 시장경제의 활성화, 사회 구성원의 능동적인 실천과 참여, 지역발전 촉진, 나아가 공동체의 화합과 연대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날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이것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해 하나의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일례로, 온라인 게임에서 유래한 부캐(부캐릭터)라는 용어는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부캐 열풍’을 생성하였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SNS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부계정을 통해 취향과 정체성을 표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김보영, 2020, 244쪽). 그러나 한편으로 부캐 열풍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주체들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수입을 위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고군분투하는 삶이 일상화되었다. 물론 이는 문화가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의해 지배되듯(Mcguigan, 2014/2023, 86쪽), 다른 자아와 정체성을 통한 새로운 활동이 단순히 경제적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놀이, 여가, 취미 등 즐거움과 흥미,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이 경제적 수입으로 연결되지만, 이는 동시에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나 해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이른바 성공 신화의 추구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혹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명제가 중시되는 에피스테메(episteme)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캐’로서의 삶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한시적인 일탈과 해방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고되고 억압적 일상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위로하며, 힐링하고자 하는 현상은 다양한 분야와 결합한 문화상품의 일환으로 생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힐링은 1990년대의 웰빙을 대체하면서 문화가 되었고, 나아가 마음을 터치(touch)하고 힐링하는 배려경제나 관련 산업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힐링의 문화가 유행한다는 것은 정서의 마케팅으로 전환 및 확대된 것으로(류웅재, 2015b, 36-37쪽), 일상적 영역의 삶에서 극심한 피로감이나 불안정성이 상시화한 환경에서 힐링이나 치유 문화는 극대화되었다.

        대표적으로 올레길 걷기, 순례길 걷기 등 자연 속 생태길을 걸으며 휴식과 치유를 모티브로 조성된 여행 상품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의 등장을 하나의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즉,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안정까지 챙길 수 있는 사례는 최근 자연과 함께 삶을 느긋하게 즐기는 상품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몇 해 전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혹은 혜민 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 인문학 분야에서도 각자도생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매개체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의 내러티브(narrative) 과정에는 행위를 변화시킬 책임과 자기 변혁을 행해야 할 책임이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힐링과 치유를 소재로 한 상품들은 타자가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자신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 스스로 고민하고 사유하도록 장려한다. 달리 말해, 치료학적 자기계발 문화는 사회적 경험에서 무형적인 측면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편 자아 및 타자에 대한 인식, 자서전 장르, 대인관계를 조직화하는 고도로 내면화된 문화 도식이다. 그러므로 치료 내러티브는 특화된 시장을 창출하며, 이 과정에서 대중은 잠재적 환자이면서 소비자로 정의된다(Illouz, 2007/2010, 102쪽, 105쪽). 이 같은 치료 내러티브는 상품과 방송, 광고 등에서의 표현과 고백 방식을 구조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열풍과 일련의 문화상품들과 대중을 대상으로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들 역시 이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즉, 본래의 자아와 다른, 또 다른 정체성으로 무언가를 수행하는 주체들처럼, 일련의 치유를 위한 상품, 방송 및 광고 또한 본질을 숨기고 다른 목적을 지향하기 위해 무언가를 수행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이 강요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구조와 시스템에 최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소진한다. 그 결과, 감정과 자본이 연관되어 형성된 거대한 소비시장은 새로운 이윤창출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백상빈, 2016, 68쪽), 힐링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상품과 프로그램들이 제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를 지칭해 ‘○○사회’라는 다양한 기표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를테면, 소진사회, 불안사회, 위험사회, 빈곤사회, 허기사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은 현대사회에서 결핍과 배제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이 글은 대중이 일상의 지루함과 고통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벗어나 힐링과 치유를 지향하는 대중문화의 생산물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음식과 결합한 방송 프로그램들에 내장된 일련의 도식화ㆍ표준화된 요소들이 어떻게 대중의 허기진 심신을 위로하며, 나아가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과 정서를 (재)생산하는지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해 탐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한국 사회에서의 음식이 사회문화, 정치경제, 나아가 공공외교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확장되면서 음식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과 대중문화의 한 요소로서 음식문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음식은 문화연구는 물론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등 학문 분야를 망라해 연구되었으며, 동시에 음식을 소비하는 대중에 관한 연구도 급증하였다. 최근 음식과 미디어의 결합은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개인, 사물, 공동체, 장소, 공간 등을 매개하는 미디어로 기능한다(홍경수, 김수철, 2018, 188쪽).

      즉, 음식 프로그램의 인기는 음식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상승을 의미한다.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담론이 사회적 맥락과 유리되지 않듯, 미디어의 음식문화와 음식에 대한 재현 및 그 의미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두텁게 해독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홍석경, 박소정, 2016, 107쪽). 이러한 문맥에서 이 연구는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감정구조(the structure of feelings)’4) 개념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관점을 활용해 최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문화의 형성에 일조한 방송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MBC)와 <전지적 참견 시점>(MBC)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디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야기한 시각 매체의 확장과 그 경계의 모호함은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지상파 방송사는 주요한 콘텐츠 생산자로서, 콘텐츠의 소비 방식이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상파 콘텐츠들은 다양한 디지털 장치를 통해 재순환되고 있다(김훈순, 정사강, 2020, 86쪽). 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은 하나의 텍스트로, 텍스트 생산과 수용자의 실천이 교차하고 여러 담론을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場)이라는 점에서 이의 분석은 그 시대의 사회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나 혼자 산다>와 <전지적 참견 시점>은 ‘평범한 일상에서 음식의 소비’에 관한 세밀한 재현을 통해 대중들이 인물의 생각과 행위에 자신을 투영하거나 유사한 실천5)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

      한편, 형식 측면에서 두 프로그램은 액자형 관찰 형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포맷은 VCR에 등장하는 출연진의 일상을 관찰하는 동시에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스튜디오의 패널들의 다양한 반응을 함께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대표적 장르가 된 리얼리티 TV 포맷은 현실을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정교하게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와 기법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출연진의 발화와 행동뿐 아니라 자막, 배경음악, 효과음, 촬영구도, 편집방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전달 방식은 보다 효과적으로 대중과 상호작용하고, 실재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리얼리티는 대중과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재미와 감동, 그리고 추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과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이 연구는 출연진의 말과 행위,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성, 그리고 이와 함께 표현되는 자막, 촬영구도, 배경음악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촬영구도와 배경음악의 경우, 음식을 향유하고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면의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두 프로그램의 분석을 위해, KBS, MBC, SBS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다시 시청할 수 있는 OTT플랫폼 웨이브(wavve)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나 혼자 산다>의 경우, 이전에는 집이라는 개인의 공간에서 출연자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하거나, 고정 출연진들과 상호작용을 갖는 포맷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4일 ‘힐링밥상’이라는 문구의 등장과 썸네일로 탑재된 음식, 그리고 2019년 12월 6일 ‘이장금’이라는 자막과 음식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2020년 3월 이후 한 달에 한 건 이상의 음식과 관련된 내용과 썸네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흐름과 문맥에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방영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전지적 참견 시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영 기간이 짧았고 그로 인해 <나 혼자 산다>의 자료량과 비교해 적었다. 다만, 프로그램이 시작된 시점부터 음식과 관련한 주제와 내용들이 다수 활용 및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2018년에서 2023년까지 방영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 역시 음식 및 맛집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선별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통적으로 두 프로그램은 매주 게스트가 변경되는 포맷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화하는 인물들이 거의 동일했으며, 자막 역시 유사한 패턴과 내용을 담은 문구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에피소드를 다루는 대신, 연구의 목적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윌리엄즈는 감정구조를 총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배적 문화’, ‘잔여적 문화’, 그리고 ‘부상하는 문화’이다. 그는 이러한 구분에 그치지 않고 각 개념에 시간적 구분을 추가하였다. 이를테면, ‘잔여적 문화’는 과거로부터 온 사회문화적 제도나 생성물이 잔여적이지만, 현재의 사회문화에서 활발히 활동하거나 현재를 구성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부상하는 문화’의 경우, 새로운 의미체계와 가치관, 그리고 관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창조되는 지배문화와 대립을 형성하며 인간적 영역이다(정유정, 2017, 133쪽). 즉, 감정구조는 가변적인 것으로, 긴장 관계, 혼란, 불안, 희망 등의 복합체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전술한 정서적 허기 또한 우리 사회 내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체험들이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상호주관적 경험이다.

      따라서 윌리엄즈가 제시한 감정구조의 개념을 기반으로 일련의 음식 프로그램 텍스트와 소비문화를 통해 당대의 한국 사회와 구성원의 욕망과 사회적 상상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감정구조 개념이 사회학과 문화연구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이 개념이 지닌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감정구조가 텍스트를 통해 표출된 매개된 경험인지, 혹은 상호주관적인 경험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담론인지, 세대의식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주창윤, 2012, 14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즈의 연구는 일상적인 접근을 통해 주체의 문화적 실천과 인간의 능동적 경험을 중시하고, 계급적 이해관계와 욕망을 구현하는 경합과 절충의 역동적인 장에 대한 문화연구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나아가, 미학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국한되어 설명되었던 일상의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장한 것에 큰 공헌을 했다(원용진, 2010, 261쪽)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윌리엄즈는 1820-1830년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실천과 대안적 요소들이 노동자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언급한다. 특히, 젊은 잉글랜드 운동단체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등장과 가치 없는 것이라 치부되었던 소설을 비롯해 음악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가벼운 오락물이 급증하였다. 이처럼 음지에서 체현되던 삶은 이 시기 지배적인 사회적 특성과 많은 측면에서 거리가 있었기에, 대안적인 사회적 특성으로서 기능하였다(Mcguigan, 2014/2023, 102-103쪽). 즉, 이 과정에서 당시 사회의 지배적 주류와 차이를 보이는 노동계급의 실천은 억압과 부르주아의 성공에 희생당한 존재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노동과 이로부터 야기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노동계급은 비슷한 체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맥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청년세대는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경쟁과 자기계발, 보상이 충분치 않은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에 저항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전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실천들을 모색 및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영국 노동계급의 대안적이며 실천적 분투와 상동성을 지니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일련의 미디어 텍스트와 사회 구성원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기 위해 미디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관점에서 윌리엄즈의 감정구조 개념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련의 사회적 현상과 문화적 징후들을 접합해 논의하고자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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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프로그램의 주요 에피소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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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적 참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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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영일자
            	내용
            	에피소드
            	방영일자
            	내용
          

        
        
          	연이연이의 
여름(집)안에서
          	2020.7.17
          	바쁜 일상으로 인해 평소 먹지 못했던 음식을 직접 요리함 
          	에피소드1, 2
          	2018.3.17, 2018.3.24
          	이색적 메뉴가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직접 방문해 음식을 체험함
        

        
          	초복특집
          	2022.7.15
          	각자 다른 방식으로 더위를 극복하며 하루를 보냄
          	홍현희, 황정철 
매니저
          	2021.3.17
          	서로 경쟁하며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방법에 관해 소개함 
        

        
          	하고 싶은 거 
다 해
          	2023.6.2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유행하는 음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조리함 
          	지석진, 곽상원 
매니저
          	2022.1.29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카페를 직접 찾아가 해당 공간을 경험하고 그곳의 음식을 먹어봄 
        

      

      

      이와 더불어 비판적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관점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공간에 대한 탐구를 함께 시도하고자 한다. 표면적으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학자의 관점을 결합해 분석하고자 함은 무엇보다 단일한 시각에 치우친 논의를 지양하고, 섬세하게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엄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트 홀과 윌리엄즈 또한 자본주의 문화적 실천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비롯해 사회의 다른 요소들 또한 보다 세밀하게 조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문상현, 2009, 98쪽). 특히, 문화의 발전은 예외 없이 문화를 위한 물질적 조건의 발전에 정초하고, 사회는 당대의 문화를 제한하거나 변화시키기도 한다. 한 사례로,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유입된 현상을 들 수 있다. 당시 이러한 변화는 불균등한 노동자의 공급과 노동계급운동의 분열을 야기했고, 무엇보다 공간에서 자본의 축적은 노동(자)의 고통, 참혹함 무지 등의 원인이 되었다(Harvey, 2016/2017, 85쪽). 이처럼 문화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와 조밀하게 연동하며 형성되기도 한다.

      한편, 자본주의 공간은 대중의 물질적 실천에 의해 형성되고 이 같은 실천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이하다. 다만, 이것이 구조화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중은 그 시대의 독특한 시ㆍ공간적 실천의 개념을 담지한다(Harvey, 1989/2008, 243쪽). 즉, 공간은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성, 유지, 발전한다. 따라서 공간이 지니는 의미는 가변적이고 그에 관한 실천 또한 고정적이지 않기에, 그 속에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거나 일군의 참신한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 주지할 점은, 집단의 규모와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체의 생산과 활동 자체가 이질적이며 단일한 정서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주체와 공간, 구조가 구성적이라는 차원에서, 또한 이 구성의 메커니즘에서 주체의 노동과 실천, 그리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하비와 윌리엄즈의 논의는 조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윌리엄즈와 하비의 관점을 혼용해 그동안 정치경제학과 문화주의에서 제기되어 왔던 비판들, 가령, 경제 환원주의나 기능주의, 혹은 사변적이거나 주정주의(主情主義)적 관념론을 넘어 총체적이고 연계적인 시각에서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회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4. 일상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힐링 이데올로기
      미디어로부터 발생한 문화현상은 대중들의 일상, 인간의 욕망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문화의 다양성 축소를 야기하였다(배영달, 2005, 13쪽). 특히, 미디어가 재현하는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이미지는 그것이 가상공간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문화를 흡수한다. 이를테면 대중의 특정 형태의 경험들을 문화 생산자들이 생산한 부호화된 상품에 동화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부호들은 다시 일상생활과 연계되며 대중은 양식화된 서사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이해한다(Illouz, 1997/2014, 295쪽).

      일례로, <한국인의 밥상>, <백반 기행>, <동네 한 바퀴> 등 음식을 주요 소재 혹은 매개로 한 프로그램들은 정(情), 그리움,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다. 이는 음식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든든한 한 끼이자, 일상에 지친 마음, 즉 정서적 허기를 위로하며, 누군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호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골목, 동네, 노포 등 일상의 평범한 장면은 과거의 추억이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로 치환된다(임정식, 2022, 297쪽). 최근 음식과 관련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역시 이와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담으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음식의 또 다른 측면을 활용하고 있다. 바꿔 말해,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대중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음식을 매개로 한 다양한 실천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 인증샷을 남기는 행위, 미식 체험, 구체적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 등을 들 수 있다. 유사한 포맷을 활용하는 콘텐츠 중, 이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재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나 혼자 산다>와 <전지적 참견 시점>이다.

      <나 혼자 산다>는 일인 가구의 증가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로부터의 인식 전환이라는 사회적 흐름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가족, 학교, 친구, 사회로부터 통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취하는 출연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과 휴식, 여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자투리 시간에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수행하거나, 혹은 외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재현된다. 특히, 음식과 각 세대 간의 관계성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자막과 패널들의 대사를 통해 특정 출연자가 유행하는 음식을 접하는 경우 세련된 존재라 표현한다.

      또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성실하게 ‘자기관리’하는 주체로 묘사하는데 이는 출연자에게 트렌디하고 창의적이며 능력 있는 인물이라는 기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과 반대되는 출연진은 우스꽝스러운 자막이나 배경음악을 통해 게으르거나 무능력한, 또는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주체로 재현된다. 이처럼 세대, 계층, 직업별로 다양한 출연진과 서사가 전개되지만, 동시에 진정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는 무거운 사회 구조로 확장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대부분의 출연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단순화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카메라 밖에서의 출연자의 일상과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매니저의 모습을 재현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막과 패널들의 언행을 통해 음식이 노동자가 직면한 삶의 고난과 신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컨대, 음식을 현실의 과도한 긴장을 극복하고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로 묘사한다. 특히, <나 혼자 산다>와 달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음식과 관련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출연진에 대해 패널들의 대사와 자막을 통해 우상화되며, 나아가 음식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신화적 서사로 묘사된다. 그러나 <전지적 참견 시점> 역시 시청자에게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불안정한 노동, 그에 기인하는 불안과 소진 등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음식을 통한 실천을 포함해 개인의 노력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문제로 치환한다.

      즉, 현실의 어려움과 노동의 고단함은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재현되며, 이는 곧 불안하게 정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확장되지 못한다. 가령, 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최소한으로 연출하는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복합적인 정서적, 신체적인 문제가 극적이며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모습을 담은 <전지적 참견 시점>은 노동의 구조에 기인한 현실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보다, 개인적 치유라는 마술적 해법과 관련한 통치성을 통해 자신과 내면의 감정에 몰두하는 방식으로 삶과 노동의 현실을 은폐한다.

      한편, ‘카메라 밖의 일상’과 달리, 출연자를 시종일관 관찰하는 카메라와 중간에 삽입된 인터뷰의 포맷은 본래 프로그램이 강조했던 취지와 상반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를테면, VCR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상품을 자세하게 비추는 행위, 그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독백은 출연자 자신이 관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일례로, 카메라가 집요하게 관찰하는 대상이 출연자 개인으로, 이들은 끊임없는 관찰과 시선을 받는다. 이는 단순히 관찰을 소재로 한 미디어 포맷을 넘어, 일종의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과 공사 구분이 모호해진 일상화한 노동의 환유(換喩)이다. 예컨대, <나 혼자 산다> 430회(2022.1.21. 방영)의 에피소드에서 약 10분간 이어진 한 출연자의 독백은 오늘날 상업적 목적 아래 인간의 관음증적 경험과 쾌락을 촉진하고, 감시사회를 정당화한다. 이로써 방송사와 시청자는 개인들을 관찰하고, 출연자는 관찰 앞에서 자신을 전시한다(김수정, 2010, 21-22쪽).

      두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요리하는 행위 또한 관찰되고 있는 주어진 상황에 의해 자신의 임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즉, 먹는 행위 또한 노동으로 설명된다. 본래, 휴식이란 그 누구의 시선도 존재하지 않고 잠시나마 반복되는 일상의 중단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배포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일상적인 휴식은 혼자, 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남성의 경우, 수면이나 낮잠을 선호하는 비율이 27.0%였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 16.3%, TV 및 동영상 시청이 14.9%였다. 반면,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26.3%였으며, 수면이나 낮잠이 26.2%, 텔레비전 및 동영상 시청이 13.8%였다(통계청, 2022, 8쪽).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에 전달될 매개인 카메라의 존재는 그들의 사적 공간과 일상의 관리자인 동시에 노동 현장의 조밀한 감시자로 기능한다. 궁극적으로 두 프로그램에 그려진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출연자의 휴식은 대중에게 치유와 힐링, 여가의 신화를 주입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한편, 일상으로부터의 작은 일탈, 그리고 위로와 휴식을 위한 일련의 콘텐츠는 대중으로 하여금 특별한 기대감이나 감정을 형성하기 위해 상품에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이거나 권위를 부여한다. 이를테면, 두 프로그램은 최근 ‘이영자 고속도로 맛집 지도’, ‘화사 곱창집’, ‘바질 김치 레스토랑’ 등 일명 전참시 맛집, 나혼산 맛집, 이영자 맛집 등의 자막을 활용하였다. 생성된 기호들은 각종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과 플랫폼 공간을 가득 메웠다. 이 과정에서 습득한 맛집에 관한 정보와 해당 공간과 음식에 대한 경험, 나아가 방송의 메시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사유와 느낀 점을 공유하는 대중들의 능동적 실천은 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대안적 문화로 기능한다(Williams, 1983/1988, 422쪽). 동시에 동시대의 주류 문화를 반영하는 미디어는 이에 대한 대중의 전유와 실천을 통해 역설적으로 사회의 지배적 문화를 견고히 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오늘날 미디어는 상품과 이를 소비하는 대중들까지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모호한 관계로 치환한다. 이와 같은 장치는 특정 이미지들을 우연하고 사적이며 순수한 감수성의 상징이며 무계급적인 것으로 표현한다(Illouz, 1997/2014, 175쪽).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미디어의 이미지들은 새로운 계급 분할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제로, 파편화된 이미지의 병렬, 시간과 공간의 파괴 등을 통해 대중으로 하여금, 도취와 환각,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의 분출을 야기한다(강명구, 1993, 211쪽). 이러한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된 상품의 소비가 문화적 취향과 양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로 활용됨으로써 소비를 통한 문화적 취향과 양식이 일종의 ‘구별 짓기’로 기능한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의 내ㆍ외부를 구분하는 요소들이 두 프로그램에서 재현되고 있다. <나 혼자 산다>에서는 당시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던 ‘랭쌮’을 준비하며 출연자는 스스로를 ‘트민남(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이라고 지칭하고 있었다(2022. 7. 15. 방영). <전지적 참견 시점> 역시 지석진과 김수용이 MZ세대에 인기 있는 카페를 직접 방문해 유행하는 디저트와 음료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패널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거나(2022. 1. 29. 방영), 과거와 달리 화려해진 파르페를 먹는 그들의 모습을 ‘경악하는 MZ세대들’ 이라는 자막으로 제시하고 해당 공간에 있는 청년들의 반응(2022. 6. 11. 방영)이 삽입되어 있었다.

      전현무: 주목하시죠. 트민남 전현무가 선택한 보양식
(중략)
전현무: 분위기... 분위기...
전현무: (사진 촬영 후) 일단 배는 고프지만 인✭를 올려야 돼 난 인✭의 노예거드은~
(중략)
   이건 해시태그 해야 돼
   샵(#)랭쎕 (긁적) 샵(#)전현무
<나 혼자 산다 454회 중>

      지석진: 우와 사진 찍을 맛 나겠는데?
전현무: 저건 무조건 SNS각이지
지석진: (야외 테라스로 이동하면서)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아이키: 오~ 예쁘다
지석진: (실수로 쉐이크를 쏟은 상황) 야! 조심 좀 하지 
<전지적 참견 시점 203회 중>

      두 프로그램 모두 SNS에서 유행하는 놀이, 취미, 상품 등의 소유나 경험을 다루거나 이를 촬영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MZ세대’라 지칭되는 청년세대의 주류적 문화에서 도태되지 않길 바라며 또,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 세대가 선호하는 주체가 되길 원하는 욕망과 긴밀히 연계된다. 노동계급이 중상류층과 동일한 소유물을 갖고자 하는 갈망(Williams, 1983/1988, 426쪽)과 같이, 청년을 포함한 중년의 출연자들, 즉 기성세대 역시 청년세대의 문화를 유사한 방식으로 향유하고 이를 통해 주류 문화에의 편입과 인정욕구를 충족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과거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처럼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매주 음식을 포함해 상품과 놀이, 취미 등의 정보를 인물들의 행동, 패널들의 발화 및 자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가령, <나 혼자 산다>에서 한 인물이 유행하는 음식들을 직접 요리하거나 <전지적 참견 시점>처럼 음식점을 찾아가는 인물들의 행위는 즉시성과 일회성의 가치와 미덕을 강조한다(Harvey, 2016/2017, 198쪽). 이는 상품과 공간은 물론 건물의 구조와 형태, 장소의 활용 방식, 가치관, 관계 맺기 등에 있어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과 관습, 규율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한 예로 오늘날 ‘갓생’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본래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직하고 충실하게 생산적인 계획을 실천하는 일상을 의미한다. 즉, 불안정 노동의 시대, 스스로 돌봐야 하며 진로, 연애, 학업 등 일상의 모든 위험 요소는 청년들로 하여금 최상의 삶을 추구하는, 일종의 자기계발과 유사한 흐름을 생성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갓생이 과거 자기계발 열풍처럼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물론, 개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성장을 위한 생산적 활동이 필수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여가, 휴식, 나아가 스트레스까지 완벽하고 열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확행, 욜로, 미니멀라이프 등의 사회현상이 등장했지만, 갓생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정서 등 모든 요소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현상은 ‘카공족’이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는 카페가 이전처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던 공간에서 또 다른 노동과 경쟁의 장소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의미로서의 공간은 휴식이나 해방과 동시에 경쟁과 억압이 공존하는 곳으로 양가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물들이 유행하는 음식을 먹거나 공간을 경험하고 촬영하는 행위 역시 단지 유행을 좇는 과시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개인화의 가속화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현 사회의 변화상, 특히 자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율과 통치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행해지는 공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연상하게 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음식에 대한 신체적 욕구의 충족 또한 사회 변화를 통해 그 틀과 선호가 구성된다. 가령, 한방통닭, 김부각, 약과, 서리태 마스카포네, 랭쎕, 바질김치, 부라타치즈, 복사(복분자+사이다를 섞어 만든 칵테일) 등 새로운 조어로 발화되는 다채로운 음식과 이에 관한 실천은 단순한 섭식(攝食)이나 배고픔을 지우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음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 이에 대한 취향과 태도 등이 유동적일 뿐 아니라, 이것이 미디어와 문화산업이 생성하고 매개하는 니즈와 욕망 속에서 섬세하면서도 다층적 변화를 겪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와 같은 실천들은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대에 따라 종종 우연적이며 불분명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성되어, 개인의 식욕, 유행하는 음식, 인구의 식생활 전반을 가시적으로 변화시킨다. 특히, 지구화의 영향으로 음식 정경(food scape)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실천은 허기 혹은 미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음식의 모양, 형태, 재료, 그리고 음식과 공간의 조화 등 미적이며 심리적인 요소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자로부터의 인정욕구가 특정 세대를 넘어 사회의 일반적 문화가 된다는 것이다. 해시태그와 함께 SNS, 개인 블로그, vlog 등을 통해 탑재되는 경험의 중심은 ‘음식’이 아닌 그 공간을 방문하고 해당 음식을 먹었던 ‘자신’에게 맞추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특정 공간에서의 경험과 사건들의 물질성(Harvey, 2004/2010, 209쪽)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의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정하게 양식화, 혹은 규범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단지 음식, 로고, 위치 태그, 독특한 촬영구도와 필터, 보정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특정 공간에 방문했음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동일 공간을 방문했던 이들이 탑재한 이미지들과 차별성을 두려 노력한다. 이를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주체들은 역설적으로 그 사회의 기준이나 표준을 제시하는 실천과 욕망의 체현을 한시적으로나마 체험한다. 이를 위해 개인들은 신체의 모든 기능을 동원하고 주류 문화에로의 편입을 위해 일정 정도의 자원과 자본을 확보하고자 분투한다.

      한편, 프로그램에서 일련의 수식어와 함께 호명되는 인물들이 언급한 음식은 특정한 의미로 전달된다. 가령, 음식을 설명하는 출연자의 내레이션에 맞추어 클로즈업된 이미지와 효과음은 해당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극화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영자 음성에 맞춰 아바타 식사(1회, 2018. 3. 10. 방영)’, ‘(음식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5회, 2018. 4. 7. 방영)’라는 자막이나 CG, 출연자에 대한 제3자의 발화, 나아가 클로즈업한 음식의 이미지와 효과음이 결합한 편집 등은 메시지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현은 비실체적인 이미지들과 환영을 통해 일련의 의미를 생성한 것으로(Harvey, 2004/2010, 208쪽), 이는 미디어가 문화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새로운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기제로 활용됨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측면에서 파워 블로그,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튜버라 불리는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과거보다 축소되었다. 예컨대, 그들이 소개하는 상품, 맛집 등과 관련한 게시글 혹은 리뷰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신뢰했던 흐름이 존재했었다. 일명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대식가(大食家)’를 강조하였지만, 경제적 이윤을 위해 형성한 기업과의 결탁, 그리고 ‘먹뱉’(먹고 뱉는)이 화두가 되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신뢰성을 잃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SNS가 과시와 우월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이것이 ‘순수함을 가장한 영업활동’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또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자 하였다(박미향, 2019. 4. 24).

      이러한 맥락에서 그 ‘누군가’는 바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즉,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에게 부여된 일련의 기호와 이미지들은 진정성이란 가치를 통해 새로운 정상성을 구현한다. 이를테면, <나 혼자 산다>의 경우, ‘팜유’라는 기호를 통해 잘 먹는 사람들, 혹은 음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재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먹방계의 대모 이영자’(2018. 3. 10. 방영), ‘육즙보존학 전파하는 고기박사 이영자 교수’(2018. 3. 17. 방영), ‘영자미식회’(2018. 3. 24. 방영) 등 다양한 기호를 통해 표현되었다.

      자막: 짠돌이 생민의 지갑도 열게 한 영자의 맛집
  먹방계의 대모 이영자
<전지적 참견 시점 1화 중>

      자막: 영자의 고기학개론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그 맛은?
  고기 인생 50년이 녹아있는 주옥같은 명강의...
  육즙보존학 전파하는 고기박사 이영자 교수
<전지적 참견 시점 2화 중>

      자막: 인터넷을 강타한 영자의 먹짤
  진짜 미식회도 긴장하는 영자미식회
  영자 메뉴판
  먹장군께서 보고 계시니...
  영자로드 고속도로 투어
<전지적 참견 시점 3화 중>

      이처럼 인물의 행위, 발화, 자막 등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텍스트들은 그 자체로 미디어 담론과 기호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담론과 기호가 가지는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 가치관, 그리고 시공간에 따라 내ㆍ외부의 문화현상들을 조직하고 평가하며 해석하는 관념과 가치에 의해 형성된다(Mccracken, 1988/1996, 171쪽). 바꿔 말해, 재현된 텍스트들은 과거 신뢰했던 주류의 흐름을 선호하고 소비했던 대중들의 분노, 실망감, 허무감을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의미를 대상에게 투영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두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행위와 발화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성공적으로 수용되기 위해 특정 대상 혹은 인물에게 도덕성이란 가치체계를 반영하고, 일련의 기호로 호명한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텍스트들은 특정한 코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중의 취향을 조정하고 이를 유행으로 만든다(Harvey, 2016/2017, 90쪽). 이런 문맥에서 두 프로그램이 재현하는 다양한 문화상품에 대한 인물들의 행위와 발화, 이미지의 확대와 공간의 활용, 그리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된 자막은 대중을 유행의 선도자로 위치시키거나 무수한 이미지들로 시장을 연출함으로써 새로운 기호체계와 이미지를 구축한다. 따라서 개인주의, 각자도생, 과도한 성취와 경쟁 등 신자유주의적 사회가 추동한 개인의 파편화, 공동체의 결속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시대에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미디어에 구현된 기호와 이미지의 결합은 대중에게 일종의 신뢰와 확신을 전달하는 영웅적 이데올로기가 된다.

      오늘날 미디어에 재현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은 ‘휴식’과 ‘힐링’이라는 소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휴식’과 ‘힐링’보다 또 다른 ‘노동’으로 대중을 매료시킨다. 즉, 화려한 소비 중심의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오락거리는 노동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작동되는 모순된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 간에 형성된 관계는 그것의 실재나 정도의 여부를 떠나 일상으로부터의 도피처를 제공한다. 이 같은 전략은 상품의 소비라는 표면적 의미 그 이상을 함의한다. 가령, 소비 영역에서 대중들의 계획적이고 주기적인 참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격리, 그리고 일상생활의 의미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기획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낭만적 감정을 (재)생산한다(Illouz, 1997/2014, 261쪽).

      이러한 맥락에서 두 프로그램이 다루고 권하는 맛집 탐방을 비롯해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은 대중에게 힐링과 휴식을 체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 만족, 보람, 행복 등의 감정 등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서적 치유를 위해 제공되는 미디어의 이미지와 상품의 소비는 낙관적이며 적극적인 태도와 정서를 유지 및 관리하고, 이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같은 경험의 공간들은 일상으로부터의 도피의 공간이자, 개인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스펙터클의 공간이다. 즉, 맛집 탐방처럼 한 시대의 주류적 문화들은 우리 사회에서 열정이 식으면서 소진되어 나타나는 허기가 정서의 상품화로 판매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정서적 측면으로만 규정하는 탈주체의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주창윤, 2013, 27쪽). 따라서 맛집 탐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감, 마치 텅 빈 밥그릇과 같은 허기의 느낌은 과거 힐링이나 멘토 문화처럼 허구적이며 조작된 치유 문화이다.

    

    

  
    
      5. 능동적 실천으로서의 맛집 탐방의 함의: 힐링의 공간? 혹은 상징욕구의 공간?
      월프(Wolfe)는 가족과 친족, 소수 민족과 인종 집단, 언어 공동체, 관심이나 신념 공동체 등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간에 존재하는 제3의 영역으로 간주해야 함을 제시한다(이항우, 2006, 133쪽). 올덴버그 또한 카페, 음식점, 마트, 커피숍, 길거리, 미용실, 서점, 전시관, 선술집 등과 같은 장소를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공식적이면서 공적 생활을 제공하는 제3의 공간이라 설명한다. 특히, 이 공간은 가정과 직장 등 일상으로부터 파생되는 지루함, 외로움, 긴장감, 의무감, 무료함,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기운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긍정적인 역할로 기능한다(Oldenburg, 1989, 17-18쪽). 가령, 성공을 위한 경쟁 심리나 일상생활로부터의 압박감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이 공간 속에서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목적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를 통해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시에 삶을 풍족하게 한다. 나아가 항상 새로움을 제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취미와 여가, 세련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 이를테면, 미술관, 박물관, 각종 공연, 전시, 축제 등은 대중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들을 사사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현실의 무거운 구조적 문제들로부터 한시적으로나마 벗어난 대중은 개인의 관심과 열정으로 해당 공간에서 자유의 향유와 고정된 정체성 탈피의 경험, 새로운 역할 수행을 통해 능동적 즐거움을 음미한다(Auge, 2009/2017, 124쪽). 한편, 이처럼 내밀한 경험을 소비하는 분리된 공간은 대중의 집단적 기억을 생산하고 자족적인 심미적 감수성을 배양한다. 무엇보다 사회문화, 정치경제에 대한 갈등과 사유의 차단(Harvey, 2000/2001, 230쪽)을 통해, 상품과 소비의 스펙터클은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흐름이 확장된 형태가 오늘날 도처에 편재한 스펙터클, 가령, 쇼핑몰,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대형서점 등이며, 이는 상업화된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일상화한다.

      또한,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맛집 탐방은 이동과 여행이라는 물리적인 노동을 통해 직접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갈망하던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진정한 즐거움과 여유, 타인과의 직접적 소통 외에,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수반하는 행위였다. 또,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성찰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최근의 맛집 탐방은 미디어 텍스트가 특정 공간에 침투해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며, 이것이 직접적 체험이나 노동에 선행함에 따라 일련의 사회적 기준이 정립함으로써 삶과 일상에 대한 일련의 규범을 설정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를테면, 오늘날 청년세대의 주요 소비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는 곳들은 구체적인 지명과 함께 ‘힙’ 혹은 ‘핫’ 그리고 최근 ‘MZ’라는 기호를 통해 새로운 일상 문화로 부상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두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재현되었는데, <전지적 참견 시점>의 경우, 지석진과 김수용이 특별한 공간을 경험한 영상(2022. 6. 11. 방영) 소개에서 “핫하면 다 오케이”라고 발화되고 있었으며, 김수용 역시 음식을 주문하면서 “핫한 거죠?”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전현무: 자 이번에는 일단 핫하면 다 오케이
전현무: 두 분이 올해 가장 핫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석진: 여기는 촬영 스폿이 되게 많아요
김수용: (주문하면서) 핫한 거죠?
<전지적 참견 시점 203화 중>

      이러한 장면뿐 아니라, 예를 들어, <나 혼자 산다>에서의 무무키친, 무든램지, 초복 세끼의 에피소드와 자막은 세대 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지금, 문화를 통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이러한 결합은 당대의 문화와 관련해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청년세대의 문화는 계급과 세대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연대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개별 주체들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권면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청년세대가 형성한 문화는 젊은 노동계급이 주도한 이질적인 문화가 좀 더 폭넓은 삶에 관한 기준이자, 동시에 상호 부조를 도모하는 사회를 구상할 수 있다는 윌리엄즈의 진단과 상통한다(Mcguigan, 2014/2023, 104쪽).

      그러나 문화가 선별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문화를 자신들의 독점적 유산이자, 이를 사회의 기준적 틀로 규정하는 문제에 관해 윌리엄즈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과연 우리는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유행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과 이의 영향력에 기인한다. 즉, 유행을 포함한 주류문화의 소비는 대중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통로이자, 자신이 집단의 일부가 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일례로, 한 출연자가 핫플레이스라고 명명되는 곳에 어울리지 않은 착장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스튜디오의 패널들은 “저 신발도 유행 끝났다” 혹은 “나 청재킷 안 입을래 이제”라 발화하거나, 같은 장면에 대해 ‘종결’, ‘유행 저승사자’라는 자막(2022. 6. 11. 방영)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맥에서 두 프로그램에서 표현되는 멋진 자동차, 값비싼 명품백, 그리고 디자이너가 제작한 옷 등의 상품과 그 이미지가 내포하는 기호체계의 소비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Harvey, 2016/2017, 192쪽)임을 암시한다. 이는 정체성, 자기계발, 자아실현, 삶의 의미 등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출연자의 행위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유행을 공유하는 집단에 귀속되기 위한 노력과 성취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배적 문화는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의 형태로 제공되어 현대 소비사회의 안정적인 규범으로 정착된다.

      전현무: 예전에는 치즈를 동그랗게 올려놓고 썰어 먹는게 (인상을 찌푸리며) 
   지난 트렌드입니다! 요즘엔 부라타치즈를 찢는다! 모든 사람들이 쉐어하기에 그게 좋아요. 
<나 혼자 산다 497회 중>

      전현무: 랭쎕입니다
박나래: 아~~
전현무: (박나래를 쳐다보며) 알아~ 몰라~?
박나래: 나 이거 본 적은 있는데 먹어 본적은 없어요.
전현무: 저 렝쎕이 인별피드에 엄청 올라오고요
코쿤: 아 인기가 엄청 많구나
<나 혼자 산다 454회 중>

      또한, 부라타치즈를 찢어먹는 장면에서(2023. 6. 2. 방영)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라타치즈를 먹었던 과거의 모습을 언급한 패널들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는 전현무의 표정과 “지난 트렌드입니다”라는 발화, 음식과 맛집에 해박한 박나래를 바라보며 “알아 몰라?”(2022. 7. 15. 방영)라는 발언과 자막은 당대의 문화적 코드와 이를 ‘세련되게’ 소비하는 세대와의 동일시를 통해 소구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은 언행과 실천을 통해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정서가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었다. 일례로, ‘팜유 패밀리의 극공감’이라는 자막과 ‘핫한 거구나’, ‘인기가 엄청 많구나’ 등 다른 출연자의 공감과 새로움에 대한 반응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증폭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이러한 재현은 음식과 관련한 내용과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나 혼자 산다>의 경우, MZ세대의 문화를 추종하는 한 출연자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출연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전지적 참견 시점> 또한 당대의 유행과 거리를 두고 있는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충만감을 느끼는 장면이 유사하게 연출되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개인이 다수를 상대로 해 우월감을 현시했던 반면, 후자의 경우, 다수가 개인을 상대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상이한 구성이나 내용이었음에도, 두 프로그램 모두 개인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변화, 자기성장 등 진취적인 주체가 될 것을 장려하는 공통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특징은 다재다능한 개인에 대한 선망이나 존경에 관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정착지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징후들이라 할 수 있다(Harvey, 2016/2017, 198쪽). 이런 상황에서 대중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의 모색보다 현상을 수용하거나 이와 공생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일종의 사회화 공간으로서의 맛집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장소로 재구성되며, 이 공간은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 환경, 정서, 가치관 등을 주조한다. 최근 새로운 관점에서 공동체의 화합, 연대, 환대 등 상실했던 가치들의 회복을 위해 기획된 공간들은 기존과 차별화된 공간을 창조하고 대중에게 새로운 체험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화려하고 물화된 공간의 공급은 소비를 통한 허위의식을 양산하며 자본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소수의 재산 증식에 복무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공간의 생성과 향유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조직하는 권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술한 각각의 기호들은 평등이라는 장치와는 반대로 각 개인들을 차이의 체계와 기호의 코드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성별, 나이, 소득, 장애, 지역, 교육, 복지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 그리고 불공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대적 흐름에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상호 모순적으로 작동하거나 불화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호와 이미지들이 매개하고 심화시킨 사회적 문제와 모순을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대신, 이것이 일상의 선택과 스타일의 ‘차이’로 간편하게 전환된다는 점이다. 소비를 통해 유통된 일련의 코드는 대중의 무의식으로 침투해 이들을 별 저항 없이 수용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상술한 맛집을, 보다 정확하게 그 기호를 향유하고 매개하는 행위들은 음식에 대한 순수한 경험보다, 공간과 관련된 이미지와 상품의 소비로 환원된다.

      예컨대, 삶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한 정서적 위로가 문화적 유행으로 생성되었던 흐름이 인문학 열기와 접합되며 오늘날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삶을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스스로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계발’ 열풍이 방증하듯, 이러한 흐름에서 ‘집단’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후기 자본주의의 공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정한 실천의 맥락 속에서 대중들은 유ㆍ무형의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개인’을 위한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음식점, 백화점, 영화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 실천들은 개별적 행위, 특히 소비의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질된다.

      이처럼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욕망과 희원에 대한 대체재를 공간의 전유와 소비를 통해 달성하고자 대중들은 자신의 선호를 사회화하고, 평가를 교환하거나, 타인과의 끊임없는 거짓 대화와 관계 혹은 경쟁을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실제의 삶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부심과 만족의 감정, 자기효능감의 극대화는 해당 공간에서의 노력과 노동을 수행하는 동기와 역능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맛집 역시 제3의 공간으로 분류되는 ‘비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일련의 부단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때의 노동은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사진 촬영, 사진 보정, 촬영본 검열, 그리고 이와 함께 제시하는 독특하고 차별화한 문구 등을 고안하고 수행하는 작업이다.

      갤브레이스(Galbraith)는 그의 저서 <풍요한 사회>를 통해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한다. 그는 자본주의는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인류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유와 삶의 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진단한다(Galbraith, 1958/2006, 26쪽). 즉, 현대사회는 표면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풍요로운 사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다. 또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과 자본이 필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본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증대하였으며, 이러한 욕망은 곧 성공과 성취, 능력주의의 신화를 낳는다. 그러나 성공, 성취, 능력, 심지어 감정까지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은 타인과 구조로부터의 상시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 내던져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적재적소에 부합하는 유능한 주체가 되기 위해 스스로 관리하고 분투하며 자기계발하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추구한다.

      특히, 인정욕구와 관련된 원초적인 감정은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인 것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장에서 생산, 유통, 재활용되는 새로운 상품으로서(Illouz, 2007/2010, 126쪽) 경제 분야를 망라해 문화, 소비, 취미 등의 분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정서의 상품화는 우리의 사회적 경험에서 무형적인 측면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 및 타자에 대한 인식, 자서전 장르, 대인관계를 조직하는 고도로 내면화된 문화 도식으로 작용한다(Illouz, 2007/2010, 103쪽). 이러한 인정욕구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뿐 아니라 상품을 ‘즐길 수 있다는 무의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 무의식은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주체는 그렇지 못한 주체와의 비교를 통해 ‘능력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기효능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의 능력이란 상품을 충분히 구매하고, 주류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함으로써 사회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비공식적 지표이다. 이 같은 환경은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일상의 고된 노동과 경쟁을 자연화하고, 지배적 흐름에 부합하는 표준화한 행동양식을 권면하며, 연관된 시스템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심신을 안녕치 못하게 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남루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휴식과 힐링에로 향하는 문화로서의 음식 및 음식과 관련된 실천들은 현실에서 결핍되었으면서도 채워지기 어려운 인정욕구의 갈망과 맞닿아 있다. 또한, 개인은 스스로 상시적인 관찰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길 원한다. 즉, 미디어가 제공한 일련의 실천과 활동과 함께 일상에서 경험한 박탈감과 고통은 청년세대 혹은 그들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이 풍부한 자본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주체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소유하거나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과 상응하는 실천은 주체의 일상적 삶을 제한하거나 전향적이며 통합적 인식과 사유를 차단하는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6. 나가며
      이 연구는 음식 콘텐츠가 유력한 방송의 포맷이자 장르가 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이전의 먹방과 쿡방을 거쳐 최근 맛집을 탐방하는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맛집에 관한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 중 사회문화적으로 일정한 반향을 일으킨 MBC의 <나 혼자 산다>와 <전지적 참견 시점> 두 프로그램의 텍스트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 텍스트가 한국 사회 및 구성원들의 일상과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음식 탐방이 단순한 방송 포맷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유의미한 문화7) 중 하나로 자리 잡았기에, 음식과 해당 공간에 대한 함의를 윌리엄즈와 하비의 개념과 관점을 차용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오늘날 대중은 극심한 경쟁과 노동의 이면에서 소진과 피로, 고독과 소외, 허기와 배제 등을 중층적으로 경험하는 결핍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보상이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 과열된 경쟁 속에서 복지 등의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사회 구조에 대한 실망,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과 현실, 나아가 일인 가구의 급증,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 등에 대한 분노와 냉소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다수의 청년세대는 이러한 적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집단적인 연대를 기획하기보다, 이러한 체제와 현실에 순응하거나 이것이 내장한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다른 형태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사사화된 방식으로 이에 대처하는 대안적 정서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대중은 작지만 확실한 위안을 선사하는 문화를 추구하고, 일상에서 이를 꾸준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를 당대의 지배적 문화인 미디어와 이의 수용 및 관련된 일상적 실천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중 하나인 음식과 관련한 문화의 향유는 이것이 과거 음식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음식과 함께 장소, 이에 대한 공감각적 체험을 두루 포괄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바꿔 말해, 이는 음식을 비롯한 물질문화를 인식하는 관점에 일련의 변화가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가령, 과거 음식을 통해 타인과 정(情)을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이를 향유하는 과정과 행위, 공간의 점유, 이를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노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 혹은 자기효능감 등으로 음식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변모된 측면이 있다.

      이 과정에서 후기 자본주의의 이미지와 소비로 상징되는 사회 속에서 피로와 소진의 경험을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상품 형식의 음식과 이와 관련된 문화적 실천은 힐링과 휴식이라는 유토피아적 감정을 내장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쉼이나 휴식, 위로를 주기보다 또 다른 분주한 노동과 경쟁, 자기계발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구조화한 소비사회에서의 대중은 일상적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이라는 긍정적 감정과 더불어, 타인과의 쉼 없는 비교로 인한 피로와 열등감, 고독과 불안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양가적ㆍ상시적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획일화되고 표준화한 힐링과 휴식, 치유의 상품화된 양식에 대한 개인적 성찰과 인식, 이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제도적 대안과 실천이 요청되는 때이다.

    

    

  
    
      Notes
      
        1) 과거에도 맛집 탐방과 관련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맛집 탐방을 소재로 한 미디어가 대중적인 화제성과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산업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력한 프로그램의 텍스트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디어 텍스트는 당대의 시대 상황과 흐름이 반영된 매개물로서,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텍스트는 텔레비전 수용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텔레비전 매체라는 특수한 언어와 인식론의 문제를 밀접하게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사례이다(홍석경, 2004, 259쪽). 이러한 가정에 기반해 이 연구는 맛집 탐방이란 흥미로운 현상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것이 발현되는 한국 사회의 다층적 맥락과 연결해 대중의 삶과 문화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2) 해당 수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 대비 검색 관심도를 나타낸 자료이다. (2008-2023년까지 시간 흐름에 따른 먹방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변화. Google Trends South Korea Youtube Search Volume. URL: https://trends.google.com/trends/explore?date=all_2008&gprop=youtube&q=먹방. Accessed on Mar. 29, 2023.
      

      
        3) 이를테면, 최근에 방영되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로 <줄 서는 식당>(tvN, 2022-2023), <노포의 영업비밀>(tvN, 2021-2022), <미식클럽>(Mbn, 2018), <빵카로드>(SBS FiL, 2023),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tvN, 2018-2019) 등이 있다. 또한, 오래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방영 중인 프로그램들로 <한국인의 밥상>(KBS1, 2011-현재), <백반기행>(TV조선, 2019-현재)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플랫폼에서 맛집 탐방을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네 한 바퀴>(KBS1, 2018-현재) 등 지역과 사람, 음식과 맛집 탐방을 혼합한 형식의 프로그램들도 등장하고 있다.
      

      
        4) 감정구조란 ‘감정(feeling)’과 ‘구조(structure)’가 결합된 복합 용어이다. ‘감정’과 ‘구조’는 일견 대립적이거나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용어처럼 보이기도 한다. ‘구조’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섬세하고 파악하기 힘든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구조는 한 시대의 문화(文化)이며, 기저에 침윤(浸潤)된 사회적 경험이자,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무의식적이며 심층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감정구조는 공동체의 개인 대다수가 유사한 질량이나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실재하는 공동체에서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공유 및 실천되는데, 바로 의사소통이 의존하는 매개가 감정구조이다(Williams, 1961/2007, 81쪽). 또한, 감정구조는 공식적 영역이나 층위에서만 학습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새로운 세대는 나름의 방식으로 독특한 세계에 대응하고, 추적하며, 수용함으로써 사회 조직의 많은 부분을 재생산한다.
      

      
        5) 이 연구는 음식과 관련한 개인의 수용과 전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 주체들의 감정구조와 문화적 실천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 시대와 개인을 적확하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기에, 두 프로그램이 같은 방송사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6) 다만, 이 연구는 대중문화 텍스트와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윌리엄즈의 감정구조를 정형화된 방법론적인 틀로서 활용하는 것과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이는 대중문화 텍스트가 재현하는 내용, 이미지, 발화, 형식, 행위 등과 이를 소비하는 청년세대의 양상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상보적인 방식이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7) 오늘날 음식을 포함한 일종의 ‘상상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이나 도시, 세대나 문화에 대한 공통 감각을 확대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텔레비전은 한국 사회가 ‘압축적 산업화’와 ‘압축적 도시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도시인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소식과 이미지, 대중에게는 유행하는 트렌드와 소비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변함없이 충실하게 수행(주재원, 2020, 191-192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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